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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509명의 유효 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조절

변수로서 작용하였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도 높아지고,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지지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중년여성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와 학제 간 융합연구를 강조하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습관 등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생애주기, 중년여성,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on the effect 

of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on internet addiction. The 509 samples were se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WIN26.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pression had a static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served as a moder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It emphasizes differentiated welfare services and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that are suitable for middle-aged women's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such as proper usage habits for interne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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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은 흔히 일상생활에서의 근심·침울함·실패감·

상실감·무력감·수치감 등의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 상태와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설명되는 증상으로써, 우울에 있어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임상적인 우울증을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우울은 간혹 한 번씩 일어나거나 일어나더라도 사라지

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기분이 반복되어 

나타나 병리적인 증상인 ‘우울증’으로 진행되며 자신을 

잃게 되고, 강도가 극도에 달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 ‘우울증’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문화나 인종에 따라 우울 증상의 

체험과 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우울증

의 발생요인에 대해 Beck은 우울증이 그릇된 인지체계

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Seligman은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건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1]. 이러한 우울증은 중년

기에 발현율이 가장 높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2-4].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에 있으면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4]. 중년기 여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갱년기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우울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가족 안에서의 역할변화 등에서 자신

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느낄 경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3]. 중년기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더욱 더 수용하고 보다 폭넓은 발달로

성숙을 이룩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정서적 성숙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불안과 내적 긴장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Nathanson는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5].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변한 일상 탓에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겪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19'와 '우울증(Blue)'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및 육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2021년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수준(48%)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6]. 2020년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 조사 또한

전체 응답자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고 응답

했으며, 여성이 50.7%, 남성이 34.2%로 여성이 남성보다

16.5%  높게  ’코로나 블루‘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7]. 또한 유엔(UN)도 코로나19 위협의 하나로 여성이 

감염병 같은 재난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8].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보편적인 반응일 것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인터넷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중독포럼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 

조사’ 에 따르면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

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인터넷은 인간관계 안에서 얻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간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실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게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사회적 욕구를 빠르고 쉽게

얻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현실

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상공간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터넷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11,12]

인터넷 중독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

을 논하기 위해 Goldberg가 물질의존에 쓰이던 중독 

용어를 인터넷에 차용해 인터넷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등장

하였고, Young은 인터넷 중독을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행동중독

(Behavioral Addictions)’이라고 하였다[13,14]. 인터넷 

중독은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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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써 통제력 상실, 갈망과 내성, 과다한 재정 문제, 

학업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종국에는 금단과 내성

과 같은 중독특징이 증가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등

까지 손상에 이르게 한다[15].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다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Shaffer와  Bethune는 인터넷

중독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보았다[16]. 즉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내면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보상 받으려는 심리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2020년 인터넷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이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7],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 19 시대에 인터넷 중독의 사회·

심리·문화적 영향요인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8,19].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공간으로 도피

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불안, 우울, 고립감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20,21].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ung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이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았는데, 우울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낮은 자존감과

동기저하, 승인 받고자 하는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인터넷 사용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15,20] 국내연구에서도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연구를 통해 우울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검증되었다[21-25]. 그러나 대부분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 초기 성년기를

다루고 있어 40대 이후의 연령층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우울과 인터넷 중독 

[26-28]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많은 부분이 

대인과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음에 근거하였다

[29,30].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안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인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31]. 이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적 완충효과로써 신체적·정서심리적 건강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2,4].

사회적지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

는데, Cohen과 Hoberman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을

둘러싼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Cobb은 ‘정보’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지지를 첫째,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정보, 둘째, 개인이 존경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하는 정보, 셋째, 네트워크와 

상호의무에 속한다고 믿게 하는 정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Hamilton과 Sandelowski도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평가

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로 언급하였다. 평가적

지지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이나 생각들에 대한

동의로써 정의되며 사회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수용, 공감, 긍정적 자기 확인을 촉진시키는 피드

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도구적 지지는 

유형적지지(tangible support)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질적 원조 또는 재정 및 가사업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4,31-34].

국내에서는 박지원이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정의를 

통합하여 사회적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 내렸다. 이를 속성에 따라 

상황 중심의 실제적지지(사회적지지망),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형태),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

욕구)로 구분하였다. 상황중심의 실제적 지지인 사회적

지지망 차원은 사회적지지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역

동적 변인으로 보았고,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인 지지

형태 차원은 다양한 사회적지지 행위의 속성으로 실제적

으로 제공된 지지를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도 반영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각된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인 지지욕구 차원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지지망과 이들이 제공하는 지지형태가 

곧 개인의 지지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욕구에 

대해서는 따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지욕구 차원은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개인의 자아 지각

정도로 측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로 구분

하였다[33,35]. 임정숙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된 물질적지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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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애정적지지,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할 타인의 

유용함을 나타내는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긍정적인 

영향의 표현, 감정이입을 통한 이해,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격려, 조언, 정보, 안내 또는 피드백을 나타내는 

정서적·정보적 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36]. 

이처럼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미시적인 측면부터 거시적인 내용까지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 개인에게 대인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

통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개인

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게 신경체계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감정을 자

유롭게 표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하는 지지원이 

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 

기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상황을 완

충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7-40].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hilip는 오프라인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충분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상의 환경에 

몰입하여 친밀감과 안전성에 대한 강화를 받으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41]. Israelashvili

등은 사회적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현실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이나 

존중감, 유능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갈망과 습관이 형성

되어 결국에는 인터넷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42]. 국내연구로써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치가 낮아졌다[43-46]는 결과와 이에 

상반되는 결과로 사회적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은 서로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공존

한다[47-50].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2016년

김효순·김서연·박희서의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정경아의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2017년 박완경의 

‘성인의 문제음주,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관계 연구’, 

2020년 정승록의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

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51-54].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일

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중독에 영향

을 줄 때 다양한 심리변인이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지형태에 따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리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서술한 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영향요인인 

‘사회적지지’ 변수를 투입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지지의 4가지 지지형태(정

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개별

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개입을 마련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여성의 우울,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에서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각적지지)는 조절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문제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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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독립변수: 우울

원척도인 Beck의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민규와 이영호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성인우울 자가진단 척도(K-BDI Ⅱ)를 활용하였다. 한

국어판 Beck 우울척도 (K-BDI Ⅱ)는 총 21문항으로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0에서 3점(0은 나는 슬프지 않다; 1은 나는 

슬프다; 2는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은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으

로 측정되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 

본 연구의 우울변수 신뢰도 계수 Cronbach’α 값은 

.93로 높게 나타났다.

2.2.2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측정은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토대로 개발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를 활용하였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KS-A)는 총 15문항

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피곤한

만큼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하더라도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한다’,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4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 신뢰도 계수 Cronbach’α 값은 .88로

나타났다.

2.2.3 조절변수: 사회적지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측정은 박지원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through Othe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행위 유형에 따라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의 4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사회적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정서적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행위이며, 

정보적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물질적지지는 개인이

필요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마지막

으로 평가적지지는 개인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

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정서적지지 .94, 정보적지지 93, 물질적지지 

.92, 평가적지지 .92로 원척도의 .9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서강대학교 생명문화

연구소가 진행한 “2021 중장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데이터이다. 원자료는 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전국 7개국에 지점을 두고 국내

외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집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2일

까지 13일간이다. 조사대상은 40-50대 남녀성인이고, 

표본추출은 편의할당 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 방식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총 

1025(남성 516건, 여성 509건)건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여성 509건만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인 중년여성의 

우울, 인터넷 중독,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지지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중년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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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지지 간의 상호작용 항을 바론(Baron)과 

케니(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진행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 변환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학년, 혼인상태, 거주지, 경제

활동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중년여성 509명의 연령대는 40대가 256명

(50.3%), 50대가 253명(49.7%)이다. 학년은 고졸이하 

128명(25.2%), 전문(대졸) 331명(65.0%), 대학원이상 

49명(9.6%), 무학 및 중퇴 등의 기타응답은 1명(2%)이다.

혼인상태는 미혼(비혼)이 96명(18.9%), 혼인유지는 

374명(73.5%), 동거·이혼·별거 등 기타 응답은 39명

(7.7%)로 기혼자가 대다수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308명(60.5%), 5대 광역시 거주자는 

88명(17.3%), 기타 지역은 113명(22.1%)이다. 경제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정규임금노동자가 223명

(43.8%), 비정규임금노동자 88명(17.3%), 자영업자 43명

(8.5%), 전업주부 155명(30.4%)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 26명(5.1%), 월 100만원 이상 

월300만원 이하 112명(22.0%), 월300만원 이상 월 

400만원 이하 94명(18.5%), 월400만원 이상 월 500만원

이하 97명(19.1%), 월 500만원 이상 180명(35.4%)으로 

중위소득 평균 이상이 277명(44.5%)을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령(40대=1, 

50대=2),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대졸이하=2, 대학원

이상=3), 혼인여부(미혼·비혼=1, 기혼=2, 이혼 및 기타),

거주지(서울·경기·인천=1, 광역시=2, 그 외 지역=3),

경제활동구분(정규임금노동=1, 비정규 임금노동=2,

자영업 및 기타=3), 월가구소득(중위소득 미만: 월400만

미만=1, 중위소득 평균: 월400이상 월500만 미만,

중위소득 초과: 월 500만 이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와 우울,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는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었다.

Table 1. General matters of the subject to investigation                                       (n=509)

Sortation Category Count %

Age
Ages 40 to 49 256 50.3

50-59 years old 253 49.7

Academic

background

Below the high school level 128 25.2

Attending college/College graduation 331 65.0

Graduate degree or higher 49 9.6

Etc. 1 2

Marital status

Single 96 18.9

Maintenance of marriage 374 73.5

Etc. 39 7.7

Residence

Capital area 308 60.5

Metropolitan city 88 17.4

Etc. 113 22.1

Economic activities

Regular wage labor 223 43.8

Non-regular wage labor 88 17.3

Self-employment 43 8.5

Full-time homemaker 155 30.4

Monthly 

income of family

Less than 1 million won 26 5.1

Over 1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112 22.0

Over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94 18.5

Over 4 million won∼Less than 5 million won 97 19.1

Over 5 million won 18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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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인 우울, 인터넷 중독,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과 인터넷 중

독은 비례 관계로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도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

지, 평가적지지와 인터넷 중독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부적(-)관계를 보였다. 물질적지지는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지형태와 마찬가지

로 인터넷 중독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4가지 

지지형태 모두 인터넷 중독과는 반비례 관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가 높으면 인

터넷 중독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우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표준화 

변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25.593, P<.001), 2단계(F=8.547,

P<.001), 3단계(F=18.76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8%(수정된 R²은 4.6%), 2단계에서 7.8%(수정된 R²은 

6.9%), 3단계에서는 10.7%(수정된 R²은 9.1%)로 나타

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우울

(β=0.219,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정보적지지(β=-0.372, P<.001)

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물질적지지(β=0.247, 

P<.05)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적

지지가 높을 때 인터넷 중독은 낮아지고, 물질적지지가 

높은 때 인터넷 중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우울과 

정보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β=0.427 P<.01)은 정(+)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물질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

(β=-0.418, P<.01)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조절변수인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는 독립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조절변수인 정보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지만, 정보적지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에

의해 증가하는 인터넷 중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말

한다. 반면 물질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데. 물질적

지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에 의해 증가하는 인터넷 

중독도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509) 

Research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1 2 3 4 5 6

1. Depression 12.9823 10.5168 1

2. Internet Addiction 31.7328 7.0543 .219** 1

3. Emotional Support 51.0373 9.4509 -.421** -.135** 1

4. Informational Support 44.6660 7.8864 -.409** -.181** .918** 1

5. Material Support 41.8919 8.1534 -.367** -0.085 .907** .855** 1

6. Appraisal Support 43.5958 8.1050 -.398** -.122** .932** .880** .909** 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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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rator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n=509)

Stage Variable B β t F
R²

(▵R²)

1

Constant 31.733 103.915***

25.583***
0.048

(0.046)Z-score(Depression) 1.546 0.219 5.059***

2

Constant 31.733 105.190***

8.547***
0.078

(0.069)

Z-score(Depression) 1.288 0.183 3.855***

Z-score(Emotional Support) 0.546 0.077 0.512

Z-score(Informational Support) -2.621 -0.372 -3.376***

Z-score(Material Support) 1.742 0.247 2.192*

Z-score(Appraisal Support) -0.136 -0.019 -0.148

3

Constant 31.951 100.805***

6.655***
0.107

(0.091)

Z-score(Depression) 1.422 0.202 4.229***

Z-score(Emotional Support) 0.815 0.116 0.747

Z-score(Informational Support) -2.867 -0.406 -3.696***

Z-score(Material Support) 1.602 0.227 2.029

Z-score(Appraisal Support) -0.165 -0.023 -0.178

Interaction term(Depression×Emotional Support) -0.706 -0.128 -0.726

Interaction term(Depression×Informational Support) 2.438 0.427 3.063**

Interaction term(Depression×Material Support) -2.453 -0.418 -2.694*

Interaction term(Depression×Appraisal Support) 1.051 0.187 1.046

Internet Addiction
*p<.05, **p<.01, ***p<.001

Fig. 2. Moderator effects of Emotion Support

Fig. 3. Moderator effects of Material Support

Fig. 2와  Fig. 3는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과 정보적지

지, 물질적지지의 각각의 점수를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Fig. 2는 우울이 

높을 때 인터넷 중독도 높아지고, 이때 정보적지지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물질적지지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가중

시키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사회적지지의 4가지 지지

형태인 정서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509명의 유효 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

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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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정적(+)관계로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도 증가하였다. 즉 우울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였다[23-25]. 중년여성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 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중년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우울에는 

약물·운동처방[56,57]의 사회복지법제화가 요구되고, 

역할갈등 또는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내적인

조화와 만족, 감사, 성찰 등과 같은 영적안녕[58]을 높일

수 있는 영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는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물질적지지도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

지가 높으면 중독을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43-46]. 환경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지지는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중독을 완화 시

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셋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의 4가지 지지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정

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보적지지와는 정(+)적 관계

를, 물질적지지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정

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정

보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감소시켰고, 물질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켰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지만, 단독관계에서는 물질적지지도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우울과 결

합(bonding)하는 상호작용 시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키

는 부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조사된 정보적지지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조언, 충고 등 사회에 대한 지식의 

제공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인정을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고, 

물질적지지는 물건, 돈, 시간, 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지지는 우울의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했고, 

물질적지지는 인터넷 중독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동

했다. 중년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직면하는 신체적·심리

정서적 상태, 부모역할 및 가족 내 지위 변동에 따른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욕구와 필요, 성장발달

등의 동기에 따라 사회적지지 형태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학제

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우울감이 잦고,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59,60]. 특히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집단

내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도출된 정보적지지, 물질

적지지는 중년여성의 정서심리상태, 지지형태에 따라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신

건강관리와 사회적지지 제공서비스도 클라이언트 특성

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형 마음건강’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심리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61], 생애주기에서 중년여성이 겪게 되는 다양한 관점

(가족생활주기, 개인적 발달, 사회적 역할 등) 전반에 

대한 학제 간 융합연구로 중년여성에 대한 폭 넓은 이

해가 필요하다.

둘째, 중년여성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

하다. 중년여성이 인터넷 중독에 몰입되는 영향요인을 

이해하고 중독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기존의 예방적 접근은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대상 예방

교육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는 타인

으로부터 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할 경우가 많아 중독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60] ‘올바른 사용습관’ 등의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그동안 성인대상 인터넷 중독 연구가 초기 단계라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선행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 많이 검증된 사회적지지의 지지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지형태에 따라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위험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년여성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우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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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사회적지지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

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경로분석이 포함된 중년여성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복합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 및 

다양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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